
미래부는 지난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700㎒ 대역 주파수 분

배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미래부의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미래부가 지상파 UHD 방송 대역으로 제시한 할당 방안인 700㎒ 대역 4개, 미사용 중인 DMB 대역 1개 이른바 ‘4+1(안)’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도심지, 비도심지 등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로 가득하여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지금부터 미래부의 4+1(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래부의 4+1(안)으로는 지역 차별 없는 전국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 지역 차별 없는 전국 UHD 방송을 위해서는 지상

파 방송사들이 기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총 11개 채널이 필요하며, 그중 700㎒ 대역에서 9개 채널이 필요하다. 미래부의 ‘4+1(안)’으

로 지상파 UHD 방송이 추진된다면 전국 UHD 방송을 위해 기존 DTV 대역에서 6개 채널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기존 DTV 방송의 

주파수 재배치를 초래한다.

700㎒ 대역 이슈, 
미래부 4+1(안)의 문제점

김대훈 KBS 기술기획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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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은 국제추세ㆍ경제성ㆍ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 UHD와 이동통신 상생을 위한 분배를 추진하

면서 지상파 UHD 방송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광대역 LTE 주파수 적기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도 확보한다. 그에 따

른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안)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5개 채널(700㎒ 대역 4개, 미사용 중인 DMB 대역 1개)을 우

선 공급하고, 기존 DTV 대역 채널재배치를 통해 지역적으로 사용가능한 채널을 확보ㆍ공급하여 전국방송을 추진한다. 기

존 방송대역 사용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안테나 설치 및 재배치 비용)은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 중에 

미래부-방통위 정책협의회, 지상파 방송사ㆍ이동통신사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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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700㎒ 대역 주파수 분배 추진방향 제시 (국회 주파수정책소위 제3차 회의 , 5월 19일)

  - 700㎒ 대역 4개, DMB 대역 1개 (‘4+1안’)

698 704 710 716 728 734 740 746 752 758 764 770 776 782 788 794 800 806722



두 번째로 DMB 대역을 사용하는 EBS는 기존 DTV 안테나로는 

시청이 불가하다. 700㎒ 대역과 DMB 대역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5개의 지상

파 UHD 채널 중 EBS를 제외한 4개만 수신 가능한 문제가 발생

한다. 즉 EBS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테나를 추가로 구

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결국, EBS에 DMB 주파수를 할

당할 경우 EBS를 수신하기 위해서만 시청자들의 별도의 조치

가 필요한 문제는 차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

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EBS만의 문제가 아닌, 시청자의 수신환

경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사실상 지상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의 제안대로 미래부가 안테나 교체 등의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지상파 UHD 방송이 DMB 대역에

서 다시 UHF 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몇 년 안에 DMB 대역 안

테나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EBS 방송의 송신대행을 수행하는 KBS의 입장에서는 송신시설 구축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주파수 대역의 차이에 따른 전송 

특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방송구역 관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디지털 

전환 당시 무료 컨버터 보급, 방문 설치 등 서비스를 추진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거부감

만 키워 결과적으로 직접 수신가구의 급감을 초래한 뼈아픈 정책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미래부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주파수 활용방안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였다. 하

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4+1(안)’은 700㎒ 대역에서 이동통신용 40㎒ 배정 계획을 유지하고 나머지 대역에 지상파 UHD 방송용 주

파수를 할당함으로써 미래부의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유연하게 검토한다면 국내 주파

수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용 40㎒ 광대역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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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방안은 광역시 위주로 우선 UHD 방송이 실시되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5년 뒤에나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한 지역 차별 방안임

출처 : 미래부 UHD 서비스 실시 방안

지난 6월 12일 열렸던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700㎒ 주파수 할당 방안 토론회



첫 번째 방안으로 3.5㎓ 대역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다. 

3.5㎓ 주파수 대역은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2018년도 경매 계획이었으나 이 중 40㎒를 조기 발굴하여 700㎒ 대역의 대안으로 활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부는 3.5㎓ 대역은 현재 방송 중계용 주파수로 사용 중에 있으며 해당 대역의 회수 재배치, 표준화, 상용

화 장비 등의 문제로 실제로 통신사가 해당 대역을 활용하는 시기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

송사의 방송 중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3.5㎓ 대역을 다른 대역으로 이동하면, 단시일 내에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로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상당수의 3.5㎓ 대역 방송 중계 장비를 회수했으며, 현재 남은 디지털 중계 장비의 

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방송사가 차지한 대역을 비우면 혼신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유

럽, 일본, 중국은 3.5㎓ 주파수의 LTE 활용을 준비 또는 시작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BNetzA)은 3.5㎓ 대역(3410~3594㎒) 총 168㎒ 폭을 5개 사업자에 FDD/TDD용으로 할당

하였고, 현재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프랑스의 1위 이동통신사이고 현재 24개국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오렌지 이동통신사는 LTE-FDD 300Mbps 서비스를 시험 완료하였다. 일본은 3.5㎓ 대역(3400~3600㎒)

을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파수 분배하였다. (TDD 혹은 FDD로 활용 가능함) 아울러 이미 3.5㎓ 대역을 도코모, KDDI, 소프

트 뱅크 등 3개 이동통신사에 40㎒ 폭씩 할당을 완료하였고, NTT 도코모는 3.5㎓ 대역 LTE-TDD를 2016년도에 개시 예정이다.

중국의 차이나모바일과 에릭슨이 3.5㎓ 대역의 20㎒ 대역폭과 2.6㎓의 20㎒ 대역을 주파수 집성(Carrier Aggregation)하여 하향 

223Mpbs 속도로 LTE-A TDD 서비스 시연을 성공하였다. 중국의 화웨이는 MWC 2015에서 3.5㎓ 단말기를 공개했고, 3월에 LTE-

TDD용 디바이스를 출시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 현재 사용자 수가 적은 와이브로 대역을 LTE-TDD로 바꿔 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와이브로 사

용자 수는 2012년 12월 기준 약 104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또한 와이브로로 인한 트래픽 유발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LTE 트래픽 120,960TB의 3% 수준인 약 4,084TB로 아주 미미한 규모

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미 와이브로를 LTE-TDD로 전환하여 사용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바일리社는 와

이브로에서 LTE-TDD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이고, 미국 스프린트社는 와이브로(Mobile WiMAX)를 주력 4G망으로 사용해왔으나 

2015년 11월 6일에 종료하고 기존 주파수는 LTE-TDD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KDDI에서도 와이브로와 LTE-TDD를 동시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급 중이다. 

와이브로 가입수 변화 추이

년도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3월 비고

Wibro
가입자 (명)

104만 9,788 98만 3,387 86만 8,481 85만 652
- KT : 74만명
- SKT: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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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방송중계

아마추어(2순위)

UWB(비면허)

 국내 3.4∼3.6㎓ 주파수 대역 이용 현황

3.4㎓ 3.5㎓ 3.6㎓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은 LTE-TDD 서비스로 중국 내 4G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억 4천만 명, 

단말기 종류는 242종(아이폰6 포함)이 나와 있는 등 LTE-TDD는 이미 4G 이동통신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용기

간이 2019년 3월까지인 WiBro 서비스용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조기 

전환 사용한다면 충분히 700㎒ 대역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4+1(안)’을 고집하여 700㎒에서 20㎒+20㎒를 이동통신사에 할당한다 하더라도 통

신용 상향 대역이 무선마이크 대역 (740~752㎒)과 겹쳐 혼신으로 인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시키게 된다. 700㎒ 대역을 사용

하는 무선마이크는 전국적으로 공연장, 노래연습장, 학원, 학교, 대학교, 교회 등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어 2020년 말까지 사용을 

유예해놓은 상황이다. 정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에서도 무선마이크에 대한 혼신을 우려하여 700㎒ 통신용 상향 대역은 

2021년 이후에나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선마이크와 혼신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상

향 링크 20㎒ 폭을 줄여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UHD 콘텐츠 융성을 통한 UHD 제조업의 선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UHD 제작 역량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상파에 700㎒ 대역 주파수가 배정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NAB와 KOBA 등을 통해 UHD 방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방송의 발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은 이미 4K를 넘어 8K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무섭게 기술 수준

을 끌어올리며 어느새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세대 방송 산업인 UHD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모쪼록 소모적인 주파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차세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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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
10㎒

통신 20㎒
UP - Link

통합공공
10㎒

통신 20㎒
Down - Link

3

700㎒ 대역에서의 무선마이크 사용대역(740~752㎒)

698㎒ 806㎒718 728 748 773 783 803

MIC-12M
(740~752)


